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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승택·정은숙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

‘적격’… 국회,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법조인 동정

 국회 행정안전위원회(위원장 전혜숙)가 17

일 대통령 지명 몫인 이승택(56·사법연수원 

22기·사진 왼쪽)·정은숙(56·31기·오른쪽) 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

사청문회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

경과보고서를 ‘적격’ 의견으로 채택했다. 그러

나 자료제출 요구나 서면질의·답변 등 두 후

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가 생략됐을 뿐만 

아니라 청문회도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단 두 

시간만에 졸속으로 끝나 국회 인사청문제도

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.

행안위는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

연 뒤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

다. 이에 따라 두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

만 남겨둔 상태다. 대통령 지명 몫의 중앙선관

위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

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.

행안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해 

“지난 2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합리적이

고 공정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만 아

니라 도덕성·재산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해 특

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.”고 밝혔

다. 이어 “제천시 및 진주시선관위 위원장을 

역임하며 18·20대 국회의원선거를 관리해 

본 경험이 있다는 점 등에서 중앙선관위원으

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과 관련해 별다

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”고 설명

했다.

(출처/법률신문)


